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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의장 조인호입니다.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면서 농부의 풍성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결실의 계절에 민족예술의 혼을 되살리고 

국악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제12회 

청해진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장보고의 고장,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방문하여 주신 

전국 국악인 여러분을 5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

으로 환영합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앞장서 오면서 청해진 

국악경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한국 

국악협회 완도군지부 박철암 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악인 여러분!



현대 대중매체의 자극적인 대중문화를 자주 접하는 

요즘 세대에는 국악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악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정신문화 함양과 

민족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전통예술입니다.

제12회 청해진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국악 사랑이 

지역사랑이요, 나라 사랑이라는 실천을 목표로 우리 

음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리의 전통예술이 

세계 속에서 예술성을 인정받고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계기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 

예술정책에 맞춰 군민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과 감상의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회 청해진 전국 국악경연대회에 참가하신 국악인 

여러분들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



하여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국악의 가락에 젖어 

신명나게 어울리는 축제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